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 검찰고발
재무구조개선약정 이전 매각 결정 … 박찬구 회장 3차 검찰소환

금호석유화학은 6월7일 박찬구 회장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가 2009년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기 전 이미 내부적

으로는 매각한다고 결정을 해 산업은행을 기만했다는 것이 고발의 주요 내용이다.

2009년 6월1일 금호그룹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가 2개월 내 재무적 투자자를 찾지 못하

면 채권단의 구조조정사모펀드에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특별약정을 맺었다.

검찰은 박찬구 회장이 2009년 6월 약정 체결 사실이 공시되기 전 재무적 투자자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해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피한 것을 주요 혐의로 보고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그룹의 한 관계자가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기 전인

2009년 5월 내부적으로 대우건설 매각을 결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문건을 박찬구 회장 책상 위에 놓았다

'고 진술했다"며 "이는 산업은행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가 2009년 5월께 내부적으로는 대우건설 매각을 결정했으면서도 그해 6월1일 산업은행과 '2개

월 내 새로운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대우건설을 매각하겠다'는 약정을 맺은 것은 주가 상승을 위해 두 달 간

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허위의 행위였다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는 대우건설 매각결정을 2009년 6월29일 발표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6월6일 오후 9시께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우건설 매각 결정과 관련한 사실 관계에 명확

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지만 답변 요청기한인 6월6일 정오까지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에 6월6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에도 질의할 예정이다.

한편, 자금 조성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은 6

월7일 오전 9시45분께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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